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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 담합 “공정위-협회장 공방”
공정위, 관련회사 모두 시인한 명백한 담합 … 초과이윤 속성이 근원

“경기 사이클이 7-8년 주기로 바뀌는 데 11년간이나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.”

“관련회사 모두가 이를 시인했는데 시정조치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지위에 합당한 책임있는 발언을 했는

지 의문이다.”

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의 대형 담합사건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석

유화학공업협회장이 “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”라고 반발하자 공정위가 이에 발끈하고 나서는 등 조사결과

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.

정중원 카르텔정책팀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“최근 새로 취임한 석유화학공업협회 대표가 

11년여에 걸친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내부문건 등 증거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으며 관련회사 모두가 

시인한 명백한 담합”이라고 반박했다.

특히, “문제를 제기한 협회 대표는 시정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담합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

다고 보기도 어렵다”면서 “정작 해당회사들은 아무런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(대표의 발언이) 지위에 

합당한 책임있는 발언이었는지 의문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.

이어 “국내 재벌그룹에 속한 10개의 대기업이 공급자이고 7000여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수요자라면 담

합이 어려운 것일까?”라고 반문했다.

아울러 “담합은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는 많은 과점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쉽고, 더구나 공급자들은 모두 대기

업인데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담합은 더욱 쉬웠을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정중원 팀장은 “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급적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많은 초과이윤을 얻자

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추구 속성이 담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석유화학공업협회장이 주장한 업계의 경기 사이클은 담합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”고 강조했다.

앞서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은 3월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가격담합 적발에 대해 “석유화

학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7-8년 주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11년간 담합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자진신고

자 감면제도도 잘못 적용된 것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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